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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본 연구에서는 u-City인력양성 황을 토 로 국토해양부의 u-City 련 인력양성에 한 실천

계획이 효율 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. u-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, 개발사업자마다 공통 으

로 제기하는 문제 은 u-City 련 고   산업 인력의 인 부족이다. u-City 문 인력은 u-City건

설의 특성상 도시계획‧개발, 정보통신망, IT 등 다양한 분야에 한 문지식을 갖추어야하나 이러한 고 인

력이 배출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양성방안의 목표를 ‘u-City의 성공 인 추진에 부합하

는 문 인력 양성’으로 설정하 으며, 수요자 심의 교육, 지역 균형 인 문 인력 양성, u-City 련분

야의 융‧복합교육, u-City 련 교육인 라 구축을 추진 략으로 수립하 다. u-City 인력양성의 추진목표 

 략을 실행하기 한 추진과제로는 ‘u-City건설 문 인력 교육 련 수요 망’, ‘지역별 거 학 

선정을 통한 문 인력의 양성’, ‘u-City 인력양성센터 건립추진’, ‘교육포탈을 통한 온라인 교육’, ‘교육인

라 구축’ 등 5개를 선정하 다. u-City 인력양성을 한 추진 략의 성공  실행을 해서는  추진과제

들 간의 유기 인 연계가 필수 이다.

키워드 : 유시티, 인력양성, 교육계획

A b s t r a c t T h i s  s t u d y  i s  f o r  t h e  e f f e c t i v e  t r a i n i n g  s t r a t e g y  o f  h u m a n  r e s o u r c e s  f o r  t h e  u - C i t y 

c o n s t r u c t i o n  t o  s u p p o r t  t h e  u - C i t y  h u m a n  r e s o u r c e  d e v e lo p m e n t  p la n  o f  t h e  M i n i s t r y  o f  L a n d , T r a n s p o r t 

a n d  M a r i t i m e  A f f a i r s  ( M L T M ) . O n e  o f  t h e  bi g g e s t  p r o ble m s  c o n c e r n i n g  u - C i t y   i s  t h e  s h o r t a g e  o f 

a d v a n c e d  h u m a n  r e s o u r c e s  f o r  t h e  u - C it y  c o n s t r u c t io n s . T h e  c h a r a c t e r i s t ic  o f  u - C i t y  m a k e s  u - C i t y  r e la t e d 

h u m a n  r e s o u r c e s  h a d  k n o w le d g e  o f  v a r i o u s  f i e ld s  i n c lu d i n g  I T , G I S , c o n s t r u c t i o n  e n g i n e e r i n g , u r ba n 

p la n n i n g  a n d  s o  o n . B u t , t h e r e  a r e  o n ly  a  f e w  p r o g r a m s  t o  t r a i n  u - C i t y  r e la t e d  h u m a n  r e s o u r c e s . 

T h e r e f o r e , t h i s  r e s e a r c h  e s t a bli s h e d  t h e  o bj e c t i v e  o f  t h e  t r a i n i n g  s t r a t e g y  f o r  u - C i t y  h u m a n  r e s o u r c e 

d e v e lo p m e n t  a s  “ t h e  t r a i n i n g  s t r a t e g y  o f  h u m a n  r e s o u r c e s  f o r  t h e  s u c c e s s f u l u - C i t y  c o n s t r u c t i o n s ” . T o 

a c h i e v e  t h i s  o bj e c t i v e , f o u r  d i f f e r e n t  c o r e  s t r a t e g i e s  a r e  e s t a bli s h e d  li k e  f o llo w i n g s :  ( 1 )  d e m a n d e r - o r i e n t e d 

e d u c a t i o n , ( 2 )  r e g i o n a l ba la n c e d  e d u c a t i o n , ( 3 )  i n t e g r a t i o n  e d u c a t i o n  o f  u - C i t y  r e la t e d  s u bj e c t s , ( 4 )  u - C i t y 

r e la t e d  e d u c a t i o n  i n f r a s t r u c t u r e  d e v e lo p m e n t . T h e s e  4  d i f f e r e n t  c o r e  s t r a t e g i e s  c a n  be  a c h i e v e d  f r o m  5  s u b 

p r o j e c t s  li k e  f o llo w i n g s :  ( 1 )  d e m a n d  e s t i m a t i o n  o f  u - C i t y  h u m a n  r e s o u r c e s , ( 2 )  u - C i t y  e d u c a t i o n  f r o m 

s e le c t e d  r e g i o n a l c o r e  u n i v e r s i t i e s , ( 3 )  u - C i t y  e d u c a t i o n  f r o m  u - C i t y  h u m a n  r e s o u r c e  e d u c a t io n  c e n t e r s , ( 4 ) 

o n li n e  e d u c a t i o n  a n d  ( 5 )  c o n s t r u c t i o n  o f  e d u c a t i o n  i n f r a s t r u c t u r e s . T h e s e  5  i n t e r r e la t e d  s u b p r o j e c t s  c a n 

be  p r e c o n d i t i o n s  o f  t h e  s u c c e s s f u l h u m a n  r e s o u r c e  s t r a t e g y  d e v e lo p m e n t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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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  ｢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한 법률｣의 제정(2008. 

3.28)과 함께 국토해양부는 u-City를 국내 신성장동력 산

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u-City 시장을 선 하기 하여 ｢경

제 활성화와 세계시장선 을 한 u-City 실천계획｣(이

하 ‘u-City 실천계획’)을 수립‧시행 이다. 법제도의 제

정, 정부의 실천계획, 지자체의 u-City건설 추진 등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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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해 u-City산업에 한 심은 나날이 증 되고 있다.

  국토해양부의 ‘u-City 실천계획’에는 2010년  세계 u- 

City 시장(7025억불)을 우리의 u-City 랜드로 선 하

려는 국가  추진 략을 포함한다[1]. u-City와 련하

여 국내시장의 증 와 세계시장의 선 에 효과 으로 

비하기 한 받침에는 제도 기반 마련과 법제도 정비

와 더불어 u-City 련 석‧박사  고 인력 배출과 u- 

City 기능인력 배출 등의 인력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[2]. 

  그러나 u-City 건설의 특성상 도시계획‧개발, 정보통신

망, IT 등 다양한 분야에 한 문지식이 요구된다. 특

히 최근 u-City 건설의 증가로 인하여 u-City를 추진하

는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u-City 련 고   

산업 인력이 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[3]. 문 인

력의 부족과 더불어 고  문 인력 양성기간(2～6년) 역

시 문제가 된다[4]. 지  당장 인력 양성을 시작한다 할

지라도 고  인력의 배출은 2년에서 6년 후부터 가능하

기 때문이다.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u-City를 신

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고 해외 u-City 시장을 선 하기 

해 가장 시 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문 인력 

양성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u-City 련 연구들에

서는 u-City 인력양성과 련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

이다.

  이러한 실을 반 하여 ｢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

에 한 법률｣제 27조에서 u-City 인력양성에 한 사항

을 포함하고 있으며, 국토해양부에서도 u-City 련 인력

양성을 ‘u-City 실천계획’에 포함하 다1)[1]. 특히 

u-City 인력양성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는 u-City 산업

의 고 실무인력  장 문 인력 양성계획을 추진하

기 한 계획을 수립 에 있다. 

  본 연구에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u-City 련 인력

양성 황을 조사하고 황에 한 문제 을 제시하 으

며 그 문제 을 토 로 국토해양부의 u-City 련 인력

양성에 한 실천계획이 효율 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

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.

2. 국내 u-City 인력 양성 사업 황

  재 진행되고 있는 u-City 련 인력 양성 사업 황

을 보면 주로 유비쿼터스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집

되어 있다. 이는 유비쿼터스의 태생 자체가 기술 심으

로 발 했기 때문이다. 최근 들어 u-City 련 교육이 

학에서 차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연세 학교, 성균

학교, 건국 학교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. 

  표 인 유비쿼터스기술과 련한 분야의 인력 양성

은 지식경제부의 학 IT연구센터 육성‧지원 사업(ITRC)

이다[5]. ITRC 사업은 유망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한 

1) 실천계획의 4  추진 략은 (1) u-City 계획‧건설‧ 리운

을 한 제도  기반마련, (2) u-City통합 랫폼 등 

u-City 핵심기술의 개발, (3) u-City 련 산업의 성장지

원, (4) u-City 인력양성이다. 

학의 연구‧개발을 지원하고 로젝트 수행능력과 신

성을 갖춘 석‧박사  문 인력을 키우기 해 지식경제

부(구 정보통신부)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

업이며 재 25개 학에 38개 ITRC가 설립되어 있다. 

특히, 유비쿼터스기술과 련해서 RFID/USN 분야나 

SoC 분야 등의 고 인력양성에 을 두어 2005년까지 

박사 612명과 석사 3,273명을 배출하 다. 지식경제부는  

RFID/USN 분야 고 인력 양성기 을 육성할 계획이며, 

28억원을 투입해 분야별로 특화된 석‧박사  고  연구

인력을 연간 100명씩 지속 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을 가

지고 있다. 재 RFID/USN 련IT 연구센터는 강릉 , 

순천 , 연세 , 동명 , 남  등 5개 학에 설립되어 

있다. 

 리 기 련사항

지식경제부 ITRC
RFID/USN 포함한 

유비쿼터스기술 인력양성

교육과학

기술부
NURI

네트워킹, 시스템, 컴퓨  분야 

등의 u-IT 인력양성사업

학

성균 u-City 학과 최  개설

연세
u-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

심의 고  인력배출

건국
u-City 테스트베드 설립을 통하여 

련 학생들의 연구기회 제공 

표 1. u-City 인력 양성 사업 황 

  지식경제부는 장 맞춤형 실무인력도 양성할 계획이

며, 올해 3.3억원을 투입해 한상의가 도입/활용 부문을 

RFID/USN 회가 기술개발을 맡는 등 교육과정을 세분

화해 다양한 장수요를 충족하고 교육내용도 지속 보완

할 방침이다. 한, 내년부터는 RFID/USN 련 교과목 

개설  인턴쉽 기회 제공 등의 학 재학생 상 실무

교육 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 

  하지만, 유비쿼터스와 련하여 큰 공헌을 한 사업임에

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목표에서 밝혔듯이 학 IT 연구 

역량을 강화하는데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 필

요한 u-City 인력양성과는 조  거리가 있다. 

  NURI 사업(지방 학 신역량강화)  하나로써 동서

가 심이 되어 2004년부터 시행 인 ‘유비쿼터스 IT 인

력양성사업’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표 인 유비쿼터스 

기술 련 인력양성 사업이다[6]. 이 사업의 경우 5년 동

안 국고지원  1백 25억원, 응자  45억원 등 총 1백70

억원이 투입되어 네트워킹, 시스템, 컴퓨  분야에서 연

간 6백 50여명의 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

다. 하지만 이 사업 역시 그 시행 사업 명에서 알 수 있

듯이 IT에 을 맞추고 있다.  

  유비쿼터스 기술 련 IT 분야의 인력양성과 비교하여 

재 u-City 인력양성은 상 으로 미흡하다. 표 인 

u-City 련 인력양성사업은 삼성 u-City 원회와 성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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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한 ‘유비쿼터스 도시’학과가 

표 이다. 세계최 로 u-City 과정 개설을 통한 u-City 

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 는데 석사과

정만을 배출하는 이 학과의 경우 유비쿼터스기술 교육을 

넘어서서 건설과 IT가 융합된 u-City와 직  련되어 

있는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재 성균 의 

‘유비쿼터스 도시학과’의 어려움  하나는 문 교수진의 

입인데 이는 u-City 특성상 ‘무에서 유를 창조’해야 하

기 때문이다. 

  BK 21사업의 일환인 연세 학교의 u-City 융합서비스 

연구개발단에서도 u-City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. 연

세 학교의 경우 7년 동안 총 408명의 석‧박사  고 인

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건국  역시 유비타

(UbiTA) 연구소를 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‘u시티 테스

트베드’를 통하여 u-City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다. 건

국 의 경우 특별히 인력양성에 한 계획을 세우고 있

지는 않지만 ‘u-City 테스트베드’를 통하여 유비타 연구

소의 연구 인력들에게 연구를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

있다고 하겠다. 하지만 연세 학교와 건국 학교의 경우 

성균 와 달리 독립 인 학과를 통하여 u-City 인력양

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u-City에 특화된 인력양

성에는 한계가 있다. 작년부터 몇몇 학들을 심으로 

u-City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 진

행되는 u-City 사업들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 이며 유비

쿼터스 련 인력양성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도 매우 부족

하다. 

  지 까지의 u-City 련 인력양성 황에서 볼 수 있

듯이 u-City 련 인력양성의 첫 번째 문제는 인력 양성

이 유비쿼터스 기술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

상 으로 u-City 인력양성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. 

두 번째 문제는 u-City 인력양성을 하려고 해도 성균

의 경우처럼 문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. 이는 

u-City 추진이 세계에서 최 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

다. 세 번째 문제는 인 인력양성이 부족하다는 것

이다. 국내외 시장 확  속도에 비하여 상 으로 

u-City 인력양성에 한 심이 부족하며 그 인력양성의 

수나 u-City 인력양성에 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

다. 

3. u-City 인력 수  망 

  u-City 련 인력 수요 측은 인력 양성 사업과 련

해 가장 먼  수행 되어야 할 작업이다. 아직까지 u-City 

인력 수  망을 측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. 

하지만, 재 수행 된 u-City 사업을 참고로 하여 략

인 수요 망은 가능하다. 

  재까지 진행되어진 국내 주요 u-City 건설 사업비를 

살펴보면 표 2와 같다.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

u-City 운 비는 u-City 건설비의 3.8%～9.1% 정도를 

차지하며 이는 유지보수비, 인건비, 제경비 등으로 구성

되어진다. 

구분
총공사비*

(A)

u-City

건설비(B)
(B/A) 운 비** (C/B)

화성

동탄
32,630억 439억 1.3% 27억 6.1%

수원

교
50,881억 602억 1.2% 60억 9.7%

성남

교
22,243억 848억 3.8% 32억 3.8%

주

교하
50,690억 900억 1.8% 59억 6.6%

김포

양
40,950억 620억 1.5% 36억 5.8%

*보상비 제외, **사업시행자 측

출처：국토해양부(2008), U-City 운 비 보 방안 검토(내부자료)

표 2. 국내 주요 u-City 건설 사업비 

  

  국토해양부의 건설 사업비를 참고하여 화성시 동탄, 수

원시 교, 성남시 교, 주시 교하, 김포시 양  등 

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인 주요 u-City건설 사업비의 

평균치는 700억원 정도이다(표 2 참조).  

분야 명수 련사항

사업기획  20명 u-City계획수립 련 인력

연구개발  30명 u-City기술 연구개발 인력

SI부문  50명 u-City사업수행 인력

건설부문  30명
건설부문의 인력  u-City 

련 인력

리운  

부문
 20명

u-City운 기획  운  실무 

인력

합계 150명

정부, 지방자치단체, 련기   

사업시행자의 수요를 모두 

감안한 인력임

출처：국토해양부 (2008), U-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(내부자료)

표 3.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1건당 소요인력 측 

 

  그리고 u-City건설사업 1건당 투입되는 u-City 련인

력은 재까지 추진된 u-City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기획

(20명), 연구개발(30명), SI부문(50명), 건설부문(30명), 

리운 부문(20명) 등에 150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

다(표 3 참조). 

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

시장규모

(억 원)
79,345 11,420 13,310 15,506 18,064 21,045

소요인력

(명)
17,003 2,447 2,852 3,323 3,871 4,510

출처：국토해양부(2008), U-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(내부자료)

표 4. 국내 시장규모  소요인력 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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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내 시장규모는 u-City 구축 시 필요한 SI(System 

Integration) 사업비를 기 으로 2013년까지 추정하 으

며, 이에 따른 연도별 소요인력은 u-City건설 평균사업비

인 700억원으로 나  값에 사업 1건당 투입되는 인력인 

150명을 곱하여 산출하 다(표 4 참조). 국내시장규모는 

SI사업비만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까지 

포함된다면 규모  소요인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

측된다. 

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

시장

규모
394,300 40,000 57,000 75,000 95,000 127,300

유율

(%)
- 0 3 5 7 10

유

규모
24840 0 1,710 3,750 6,650 12,730

소요

인력
5,323 0 366 804 1,425 2,728

※ 해외시장의 유율은 09년 0%, 10년, 3%, 11년 5%, 12년 7%, 

13년 10%로 가정하고, 이에 따라 유 시장규모를 산출하여 연도

별 소요인력을 산출함.

출처：국토해양부(2008), U-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(내부자료)

표 5. 해외 시장규모  소요인력 측 

  

  해외 시장규모는 해외건설 회(2008년), Global Insight 

(2007년 9월)  기타 업계 분석 자료를 통해 2013년에 

12조 73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으며, 이  

유율이 10%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하 다. 그 결과 

해외 시장 련 소요 인력은 5년 동안 5,323명이 소요될 

것으로 측하 다(표 5 참조).   

  이러한 인력수 망을 u-City 련 국내소요인력과 

해외소요인력을 합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

22,326명이 된다(표 6 참조).

  

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

국 내 17,003 2,447 2,852 3,323 3,871 4,510

해 외 5,323 0 366 804 1,425 2,728

합 계 22,326 2,447 3,218 4,127 5,296 7,238

※ 소요인력은 시장규모 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해외시장의 경

우 국내사례를 기반으로 진출한다는 을 감안할 때, 그 시 은 변

동 가능함.

출처：국토해양부(2008), U-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(내부자료)

표 6. 총 소요인력 

  여기에 재 주요 SI 업체들의 략  내부인력 구성 

비율인 박사 9%, 석사 25%, 학사이하 66%를 용하면 

u-City의 필요인력은 박사  2,56명, 석사  5,528명, 학

사  14,688명으로 추정된다(표 7 참조). 

  본 장에서는 재까지 추진 인 u-City 건설 사업을 

바탕으로 략 인 인력 수  망을 측해 보았다. 하

지만 이는 가장 기 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측된 수

 망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들의 상세한 분석을 

통하여 보다 정확한 수  망을 측할 필요가 있다. 

  특히 본 장의 수  망이 SI 사업만을 기반으로 하

기 때문에 u-City 인력 수요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. 

수  망과 련해서는 향후 u-City 건설이 더욱 진행

되고 보다 많은 자료들이 축 된 후에 상세한 연구가 후

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

합  계 22,326 2,447 3,218 4,127 5,296 7,238

박  사 2,056 225 296 380 488 667

석  사 5,582 612 805 1,032 1,324 1,810

학  사 14,688 1,610 2,117 2,715 3,484 4,762

출처：국토해양부 (2008), U-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 (내부자료)

표 7. 학력별 소요인력 

4. u-City 인력양성방안

4.1 u-City 인력양성의 필요성  문제

  국토해양부에서는 u-City 인력양성의 필요성  문제

 해결을 하여 본격 으로 u-City 인력양성 계획을 

추진하고 있다. 본 장에서는 u-City 인력양성 계획이 나

아가야 할 방향에 하여 모색해 보았다. 재 추진되고 

있는 u-City 계획들과 련하여 인력양성사업의 필요성 

 문제 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.  

  첫째, 국내‧외  u-City 시장의 확 는 인력 수요의 

격한 증가를 불러오리라 측되어진다. 수 인 인력 수

요 증가에 비하여 u-City 인력양성 방안을 추진하여야 

한다. 국내외 으로 볼 때 u-City 산업 시장은 효과

가 매우 큰 시장으로 추정된다.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연

구에 따르면 국내 u-City건설에 약 20조원 투자 시 

u-City산업 총생산유발효과는 약 57조원, 고용창출효과는 

100만 명으로 망하고 있다. 유비쿼터스와 련한 국내

시장의 규모는 2005년 13.7조원의 시장이 2010년 51.4조

원으로 증 될 것으로 측된다. 세계 시장의 경우는 

2005년 2,525억 달러에서 2010년 7,025억달러로 증가될 

것이다2)[7]. 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5

년경 u-City에서 생활하게 될 인구는 약 230만명으로 추

정되는데 이는 인천 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첨단 

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[8]. 

  2007년 기 으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수행되어지는 

u-City 사업을 살펴보면 역단체와 지역별로 38곳의 

u-City가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차후 46곳의 u-City계획

이 추가 으로 수행되어질 정에 있다. 표 8에서 재 

2) 세계시장의 규모 출처는 일본 총무성 자료이며, 국내시장 

규모는 KETI( 자부품연구원)가 세계시장 규모를 근거로 

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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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되어지는 u-City와 추진 정인 지자체를 알 수 있다. 

역자치단체 기  자치단체

재추진 

(38곳)

특별ㆍ 역시 

체 (7곳), 강원, 

경북, 충북, 

충남(도 4곳)

강릉, 경산, 구미, 고양, 공주, 

명, 김포, 동두천, 마산, 

부여, 성남, 수원, 아산, 

연기(세종시), 용인, 용평, 

익산, 제주, 정읍, 창원, 충주, 

통 , 평창, 평택, 주, 하동, 

화성 (27곳)

추진 정

(46곳)

특별ㆍ 역시 

체(7곳), 강원, 

경남, 경북, 북, 

충남(도 5곳)

고양, 과천, 공주, 명, 군포, 

김포, 김해, 남양주, 마산, 

삼척, 성남, 수원, 순창, 속 , 

아산, 안산, 양양, 양주, 오산, 

완주, 용인, 원주, 의정부, 

익산, 정읍, 제주, 청주, 춘천, 

충주, 통 , 주, 평택, 포천, 

화성(34곳)

출처：한국정보사회진흥원(2008), ｢2008년도 u-City 추진 황과 과제｣, 

IT정책연구시리즈 제3호

표 8. u-City 추진 황과 계획(2007년도 기 )

  지자체가 u-City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은 

u-City를 계획하기 한 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다. 

이런 문제 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나 기존 도시

를 u-City로 변화시키기 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

어려움이 있다. 이로 인해 재까지의 u-City 추진을 보

면 기존 도시계획에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기술을 단순히 

목하려는 시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  

  둘째, 재 진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기술 련 인력양

성과 더불어  u-City 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. 

인 수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질 인 측면에서의 u-City 

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. u-City 인력의 경우는 IT 

기술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

문지식이 요구된다.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문

지식을 가진 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. 

  재까지 IT분야는 IT 분야 로 u-City를 설계하고 

있고 도시설계는 한 IT와 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

이 실이다. u-City가 발 하기 해서는 ‧산‧학‧연 

모든 분야의 문가들이 참여하고 학부와 학원 과정의 

모든 분야를 융합한 교육이 필요하다. 따라서 다양한 분야

를 망라하는 지속 인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[9].

  국토연구원에서는 u-City와 련하여 유비쿼터스 련 

문가 44명, 유비쿼터스 련 지자체 담당자 71명을 

상으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

실시하 다. 그  교육내용과 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

살펴보면(그림 1 참조) 문가 집단의 경우 유비쿼터스도

시정책과 제도(23.9%),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 (22.7%), 

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(19.3%)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

한다고 답해 주었으며, 유비쿼터스도시 련 지자체 담당

자들의 경우 유비쿼터스 도시통합 운 (30.3%), 유비쿼터

스 도시서비스(21.1%), 유비쿼터스도시 정책과 제도

(12.7%)의 순으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답하 다. 재 

가장 을 두고 있는 유비쿼터스기술 련 교육은 

문가 집단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는 상 으로 요하지 

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물론 교육 상에 따라서 필요한 

교육내용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재 교육되고 있지 않은 

분야들에 한 교육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

이를 반 하여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. 

  셋째, 지역 으로 균형 있는 u-City 문 인력 양성이 

요구된다. 재 u-City 사업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지

역별 혹은 역단체와 기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이루어지

고 있다. 재 u-City 계획이 있는 기 자치단체 15곳 

 8곳이 경기지역이며, 특히 라도의 경우 역 규모로 

u-City 사업수행 경험이 없어 상 으로 취약한 지역이

다. 한 역단체의 경우 u-City 사업수행경험이 많은 

반면 기 자치단체의 경우 상 으로 수행경험이 음을 

알 수 있다.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문조사(2008)에 따

르면 역단체 85.7%가 u-City 사업수행경험이 있는 반

면 기 자치단체의 경우 40.5%만이 사업수행 경험이 있

다고 답하 다[10]. 따라서 이 같은 지역  불균형 해소 

차원에서 지역 으로 균형 있게 u-City 인력양성을 할 

필요성이 제기된다. 

  마지막으로 교육 인 라의 부족을 들 수 있다. 가장 시

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 하나가 교육 인 라의 부족

이다. u-City 자체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고 u-City와 

련한 인재양성이 거의 무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할 

강사가 으로 부족하다. 한 커리큘럼이나 교재 연

구역시 제 로 연구되어진 이 없다. 따라서 인력 양성

의 가장 기 가 되는 교육인 라 구축 역시 시 한 과제

이다. 

  이러한 4가지 u-City 인력양성의 문제   필요성을 

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‘수요자 심의 교육’, ‘지역 

심 인 문 인력 양성’, ‘u-City 련 분야 융합교육’, 그

리고 ‘u-City 련 교육인 라 구축’이라는 4가지의 

u-City 인력양성 추진 략을 제시하고 그 추진 략의 

원활한 수행을 해 ‘u-City 도시건설 문 인력 교육

련 수요 망’, ‘지역별 거  학 선정을 통한 문 인력

의 양성’, ‘u-City 인력 양성센터 건립 추진’, ‘교육 포탈

을 통한 온라인 교육’, 그리고 ‘교육인 라 구축’ 이라는 

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려한다.  

그림 1. u-City 련 교육 분야 설문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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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2. u-City 인력양성 추진 략 

4.2 u-City 인력 양성 추진 략

  그림 2에서 u-City 인력양성의 추진 략은 4가지로 이

루어진다. 

  첫째, 앞에서 본 수 망과 같이 필요한 수요를 측

하고 그에 맞는 고 인력과 산업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

것이 요하다.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u-City 시장증

가로 인하여 u-City 건설 문인력의 격한 수요증가가 

발생하고 있다. 이로 인해 u-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 그

리고 개발사업자 모두 u-City 련 고   산업 인력의 

 부족을 문제 으로 지 하 다. 따라서 필요한 수

요에 맞추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. 단순 수요

인 면과 더불어 인재 교육의 질 인 면에서도 수요자 

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. 이를 해 단순 이론 

심의 교육이 아닌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방

안이 필요하다. 

  둘째,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u-City 사업 자체가 지

역 불균형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란 

측면에서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. 이를 하여 u-City 

경험이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u-City 경험이 은 지자

체에게 경험을 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각 

지역별로 거 학의 육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

그 지역의 u-City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

필요가 있다. 한, u-City산업이 산업간 융‧복합으로 

후방 연 효과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

높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 측면에서도 

요하다. 따라서 지역의 u-City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국

가 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은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. 

  셋째, 인력의 질 인 측면에서도 기존 인력양성과 차별

화를 이룰 수 있도록 u-City 련 분야들을 융합하여 교

육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. u-City의 경우 행

정, 산업, 정보통신,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연구

하여 진행되는 종합산업으로 발 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

산업별 문 인력은 과상태라 할 만큼 넘쳐나고 있으

나 이를 종합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 인력은 

으로 부족하여 정책결정자, 사업시행자  구축업체들이 

인력난을 겪고 있다[3]. 

  하지만 한 학에서 모든 분야의 교육을 종합 으로 

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 학과 련학과들 혹은 연

구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여러 학과들이 융합

하고 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. 

  학교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에 더하여 연구기 과 

업계가 동참하는 기 간 역할분담 역시 필요하다. 학교, 

연구기 , 기업은 각각 u-City에 한 이론, 정책, 실무 

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가 체 으로 짜임새 있는 

종합교육체계를 구축해야한다. 연구기 은 u-City의 정책

 응용분야에 한 교육을 담당하고 앙부처와 지방자

치단체의 경우 국가나 그 지역의 u-City 정책에 한 교

육을 담당한다. 그리고 기업의 경우 u-City인력의 단기수

요에 처할 수 있도록 실무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며 실

습 주의 장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

u-City는 IT‧도시계획‧GIS 등 여러 분야들이 융합되어 

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인재양성 방안이 필요하다. 

따라서 하나의 기 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존의 인재양성 

방안과는 차별 인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.

  넷째, 기존 인재양성 방안과는 차별 인 방안들의 모색 

그 첫 단계로써 u-City 교육 인 라의 구축이 필요하다. 

재 u-City 인력양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u-City의 짧

은 역사로 인한 문 강사 인력의 부족과 교육 커리큘럼

의 부재이다. u-City 자체가 서로 다른 여러 학문들의 융

합 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교육 커리큘

럼으로 수용할 것인가와 강사의 경우 어떤 분야를 가르

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

를 하여 산‧학‧연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

요하다. 실질 으로 u-City 건설 경험이 있는 산업분야

에서의 실무 인 분야와 학계의 이론 인 부문들, 그리고 

국책연구원들의 정책 이고 경험 인 부분들을 통합하여 

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.              

 4.3 u-City 인력 양성 추진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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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. u-City 인력양성 추진과제 

  

  u-City 인력양성의 추진목표  략을 실행하기 한 

추진과제로는 ‘u-City건설 문 인력 련 수요 망’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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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역별 거 학 선정을 통한 문 인력의 양성’, ‘u-City

인력양성센터 건립추진’, ‘교육포탈을 통한 온라인 교육’, 

‘교육인 라 구축’ 등 5개를 선정하 다(그림 3참조). u- 

City 인력양성을 한 추진 략의 성공  실행을 해서

는  추진 과제들 간의 유기 인 연계가 필수 이다.  

  추진과제에 한 세부 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

과 같다.

  첫째, ‘u-City 건설 문 인력 교육 련 수요 망’은 

정확한 인력 황과 수요 망에 한 연구가 미흡하 다는 

과 문 인력의 역별 역할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

는 인식, 그리고 교육 상과 교육방법에 한 체계  연

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에서 요하다. 특히 u-City 

인력양성에 앞서 수요조사가 일차 으로 선행되어야 할 

과제이다. 

 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첫째, 지자체나 련 산업계

에서 실 으로 필요한 인력 황을 악해야 한다. 인력

황의 악을 해서 가장 먼  선행되어야 할 것은 

u-City 문 인력이 무엇인가에 한 정의를 먼  내려

야만 한다. 아직까지 이에 한 연구는 진행되어진 이 

없다. 단지, 정보통신 인력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인력 

정의가 내려진 이 있을 뿐이다[11]. 유비쿼터스 인력 

정의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인력은 크게 유비쿼터스 기술 

인력과 유비쿼터스 서비스 인력으로 나 는데 유비쿼터스 

기술 인력의 경우 ‘유비쿼터스 기술과 련된 문 기술

과 지식을 보유한 인력’으로 정의되고 유비쿼터스 서비스 

인력은 ‘유비쿼터스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여 서비

스를 제공하는 인력’으로 정의하고 있다. 재 유비쿼터

스도시서비스,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, 유비쿼터스도시의 

리‧운 에 한 시설 등의 분류를 ‘유비쿼터스도시 종

합계획’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

 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의 경우는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

라 건설‧정보통신 융합기술까지도 포 으로 포함한다. 

따라서 기 정의된 정보통신 분야를 바탕으로 한 유비쿼

터스 기술 인력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한 건설‧정보통

신 융합기술을 포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. 서비스의 

경우는 u-City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분류에 한 합의

가 이루어지면 그 분류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 상이 

정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. 서비스와 기술뿐만 아니라 

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과 리‧운 에 한 시설에 

한 인력 한 필요하다. 한 u-City와 련된 정책과 제

도, 시설들의 운 에 한 사항들은 공무원들에게 매우 

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u-City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

분  하나인 정보보호와 련된 인력까지 u-City 문

인력양성의 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. u-City 문 인력

의 정의와 그 범 에 하여 상세한 조사와 합의를 통해 

그것이 결정되어진다면 지자체나 련 산업계에서 필요한 

인력의 황을 보다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

이다. u-City 문 인력의 정의와 그 범 에 한 조사와 

합의는 한 교육 상과 교육내용에 한 부분들에 있어

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. u-City와 련해서 그 교

육내용이 무 방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교육

상에 맞는 교육내용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. 아직까지 

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은 문인력이 가져야 할 

u-City 련 지식들에 한  합의에 기반을 두어 교육

상과 교육방법에 한 연구의 기 자료로써 사용해야 한

다. 둘째로 수요조사를 정기 으로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

문 인력 수 정보 확보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수

요자 심의 교육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. 따라서 국가 차

원의 인력양성 계획에서 가장 먼  그리고 반드시 수행

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‘수요 망’일 것이다. 

  둘째, ‘지역별 거 학 선정을 통한 문 인력의 양성’

은 시‧도마다 1개 이상의 거 학을 선정해서 지원함으

로써 u-City 문인력과 기술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

하도록 한다. 특히 석‧박사 의 고 인력 양성의 경우 거

학에 학원과정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 인 수

이 가능하도록 한다. 한 산‧학‧연 연계 교육과정을 

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구비한 문 인력 

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

  이러한 교육과정의 충족을 하여 거 학 내 기 기

술 심의 연구센터와 산학 력연구센터를 구분하여 지원

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. 기 기술 심의 연구센터

의 경우에는 학 R&D역량강화를 통해 u-City 요소기

술과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며 산학 력 연

구센터의 경우에는 u-City 건설에 필요한 산업인력의 육

성에 바탕을 두고 지원한다. 이러한 연구센터들을 통하여 

학의 기술 개발 과정 속에서 고  인력 양성이 가능하

도록 지원하며 한 산‧학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이론과 

실무교육의 추진이나 혹은 기업체와 같이 로젝트 심

의 장감 있는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

해야 한다.

  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석‧박사  고 인력에 한 총 

소요인력의 10%～20%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출하는 

것을 목표로 학 등에 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

재까지 그 수를 4개 학으로 한정시키고 있다[11]. 따라

서 차후 지원 학의 수를 지역 균형 으로 확 해야만 

할 것이다. 그리고 배출된 고 인력의 경우 문 인력 정

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체계 으로 리해야 한다.  

  셋째, ‘u-City 인력양성센터 건립’은 수요 지향 이며 

질 으로 우수한 인력양성이 요구와 국‧내외 u-City 시

장 증에 따른 수요 그리고 격한 정보기술발 으로 기

존 산업인력의 재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

의 방안이다. 재 u-City 인력 양성과 련하여 단기 기

술교육은 국토해양부의 공무원 인재개발원, 지식경제부 

산하의 IT인재개발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다. 국토해양

부는 재 u-City 산업 장에 투입할 문 기능인력 양

성을 목 으로 (1) 산‧학‧연 문가를 통해 특화된 문

가 교육 로그램 개발, (2) u-City 인력소요업체와의 연

계를 통한 토목, 건설 분야 문가 재교육, (3) 건설  

IT 분야 재학생을 상으로 취업을 제로 기업이 요구

한 맞춤형 교육, (4) 정보통신직, 도시계획직, 토목직, 건

축직, 기직, 행정직 등에서 도시계획, 도시개발 업무에 

종사하는 공무원 상 재교육 실시 계획 등을 가지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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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[4]. 이를 하여 ‘u-City 인력양성센터’ 건립을 추진하

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기술교육은 산업

장에 바로 투입 가능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

을 두어야 할 것이다.    

  넷째, ‘교육포탈을 통한 온라인 교육’은 다양한 계층에 

u-City 변확 를 유도할 수 있다. 재 ‘U-Eco City 

R&D 사업’의 연구내용  u-City 포털을 통한 u-City 

온라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. 재 교육포털은 구축 

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활용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. 

온라인 교육포털은 교사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교육기회를 

제공할 수 있으며, 이는 시공간 제약사항을 탈피하여 무

제한으로 다양한 상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

능하다. 

  특히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사항을 보면 

35.2%의 설문 상자가 u-City 보 을 하여 주민 교육

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 으며, 부분 으로 필요하다는 

의견도 36.4%에 달했다. 이와 같은 주민 교육의 필요성

을 충족시키기 해 가장 효과 인 교육 방안이 온라인 

교육일 것이다. 

그림 4. u-City 보 을 한 주민 교육 필요성

  한 온라인 교육포탈을 통해 기존 오 라인교육 참가

자들에게 신기술 등에 한 재교육이 가능하여야 한다. 

이를 통해 기존의 교육 참가자들이 빠르게 발 하는 정

보환경 변화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. 

  온라인 교육은 시간 , 공간  제약이 없어진다는 면에

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합한 교육이다. 온라인 교육은 

고도의 학습자 주도권을 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활

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

한편으로 장체험이나 실습교육과 같은 오 라인 교육과 

연계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[12,13]. 따

라서 교육포탈을 통한 온라인교육은 오 라인교육과 연계

되어야 하며 상호보완  는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 

BL(Blended Learning)방식이 바람직하다. 

  다섯째, ‘교육인 라구축’은 u-City 특성인 다양한 분야

의 융합  을 통한 교육인 라가 구축되어야 한다. 

이를 해서는 ‧산‧학‧연의 긴 한 연계가 필요하며 

이를 토 로 u-City 인력양성을 한 커리큘럼/교재연구, 

교육방법연구, 교육기자재보  등 교육인 라를 구축해야 

할 것이다. 

  u-City의 특성 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기 때

문에 교육인 라 구축 시 반드시 정부의 정책  지원과 

학의 이론  토 , 그리고 기업체들의 경험을 같이 포

 하여 커리큘럼, 교재 그리고 교육 방법 연구가 이루어

져야 한다. 재 가장 큰 문제   하나인 u-City 문 

강사 인력 양성 역시 기업체의 실무진과 이론  바탕을 

가진 교수진들로 구성된 문 강사 인력 을 구성하여 

지원할 필요가 있다. 기존 u-City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

있는 학들에서 인력 양성 시 가장 큰 문제 으로 문 

강사 인력의 부족을 꼽고 있으나 재 추진 인 ‘u-City 

실천계획’을 포함한 계획들의 경우 문 강사 인력 양성

에 한 심은 상 으로 어 보인다. 문 강사 인력

의 양성은 체계 인 계획과 지원 하에 빠른 시일 안에 

이루어져야 한다. 

 

5. 결론

  u-City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고 해외 u-City 시

장을 선 하기 해서는 지속 이고 체계 인 u-City 인

력양성이 필요하다. 이러한 필요성으로 ｢유비쿼터스도시

의 건설 등에 한 법률｣에 인력양성의 근거가 마련되었

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‘u-City 실천계획’에 

u-City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에 있다. 본 연

구의 목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

‘u-City 인력 양성’의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.

  본 연구에서는 인력 양성 방안의 목표를  ‘u-City의 

성공 인 추진에 부합하는 문 인력 양성’으로 설정하

으며, 재 진행되고 있는 u-City 인력양성 황의 문제

들을 토 로 수요자 심의 교육, 지역 균형 인 문 

인력 양성, u-City 련분야의 융‧복합교육, u-City 련 

교육인 라 구축을 추진 략으로 수립하 다. 

  u-City 인력 양성의 추진목표  략을 실행하기 

한 추진과제로는 ‘u-City건설 문 인력 교육 련 

수요 망’, ‘지역별 거 학 선정을 통한 문 인력의 양

성’, ‘u-City 인력양성센터 건립추진’, ‘교육포탈을 통한 

온라인 교육’, ‘교육인 라 구축’ 등 5개를 선정하 다. 이

러한 5개 추진과제는 독립 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

니고 서로 상호 유기 으로 작용을 한다. 인력양성센터는 

온라인 교육  오 라인 교육이 필요할 때 활용이 가능

하고 거 학은 인력양성센터와 상호 력함으로써 더 

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. 수요 망 부분에서는 배출

된 인력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

들이나 교육수단들과 력하는 방식이다. 따라서 

u-City 인력양성을 한 추진 략의 성공  실행을 해

서는  추진과제들과 추진 략들 간의 유기 인 연계

가 필수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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